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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 자랑
이 기 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우리 수원에는 잘 가꾸어지고 정비된 수원천이 있다. 맑은 

물에 고기도 사는 예쁜 하천이다.

오랜만에 주말에 수원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선 지난 주

말. 맑은 물가를 달리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날도 선선하니 산책하듯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딱 좋을 듯 

하여 수원천으로 달렸다. 최근에 물이 아주 맑아져서 발 담

그기도 좋을 것 같아 샌들을 신고 갔다.

수원천 주변 팔달문시장, 지동시장을 오가는 행인들의 발

걸음이 가볍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은 콧노래를 나오게 한

다. 계절은 이렇게 순리를 지킨다. 우리네 살아감도 저랬으

면 좋으련만...

어쨌거나 자연은 욕심이 없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

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몇 해 전 열반하신 성철 큰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란 높으신 큰 뜻을 남겨두지 

않으셨나. 

수원천에 내려가 다리 맡에 서 발을 담가 보았다. 지금 전

국의 강은 가끔씩 녹조나 적조가 너무 심각해서 걱정이라

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

삼 깨닫는다.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

고 물은 정직하며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펌프로 퍼 

올리지 않으면...

물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또 함께 하는 것이다. 물과 물

이 섞이면 구분되지 않는다. 그만큼 물은 나와 너를 구분하

지 않는 우리가 된다.

우리 수원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수원천을 보고

는 깜짝 놀랜다. 서울의 청계천은 한강물을 강제로 끌어올

려 펌프질 하는 것인데 반해 우리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발

원한 자연수가 정말 인공의 노력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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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지역처럼 큰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오염되

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가 감탄

을 느낀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청정 하천이 흐르고 있다니 

하면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내게 개천은 남다른 추억이 담겨

져 있다. 동무들과 발가벗고 물놀이도 하고, 미꾸라지도 잡

고, 멱도 감았던 그 실개천의 무지갯빛 추억이 필름처럼 스

쳐 남아 있다.

누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남겨 주었을까. 

조물주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

그렇지 않아도 수원의 가장 큰 전통시장을 양쪽으로 끼고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우리 수원천은 그 위로 세계문화유

산인 화성의 성곽이 우뚝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명품 하천으로 소문나 있다. 

이런 자연적 문화에 수원시민으로서 새삼 자긍심이 생겨

났다.

항상 수원천 자랑을 하고 싶다. 오다가다 혹시 수원에 들

르게 되면 잠시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수원

의 재래시장도 한번 들러볼 겸 우리 수원천에 들러 맑은 물

줄기를 보고 가시길.

아마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의 절반은 씻겨질 걸로 믿

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수원천을 보면서 다시금 옛 추억을 떠올려 본다. 어릴 

적 시골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던 그 실개천을 따라 포근했던 

유년시절, 그 기억들이 스물스물 되살아난다. 

그 지난 기억들에 대한 새로운 추억들이 보태지며 인생이 

더 두터워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손을 잡고 앞서서 총총 걸어가는 꼬마 녀석들에게 이 

수원천은 어떤 빛깔의 추억으로 남을까? 엄마와 꼬마 아이

들, 그 뒷모습으로 세대를 잇고 추억을 잇는 물이 흐르니 마

음이 정겹다.

물과 물이 만나면 하나가 되듯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원천

을 따라 걷는 시민 모두가 항상 너그럽고 행복하게 살았으

면 한다. 

새  벽
박 태 진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미명인 새벽에

아침을 만나는 찰나

내가 서 있다

시나브로

어둠이 물러나면

밝음은 익숙한 몸놀림으로

자리를 잡는다

새벽은 아침을 위해

짙은 어둠을 옅게 펴

마중물 되고

마침내 아침이 오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신속 정확하게 물러간다

사람들은 새벽보다

아침을 더 좋아한다

장엄한 일출을 기억하는 사람은

새벽이 없이는

아침도 올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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